
안양시 석수1동에 가면 삼성산

(三聖山)이 있고 안양사가 있습니

다. 안양사는 안양시 명칭의 유래

가 되는 사찰로서 왕건이 창건한

통일신라 말기의 절입니다. 안양

(安養)이란 이름은 서방극락국의

또다른이름인셈입니다. 

이토록 안양시는 지명부터 불교

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. 하지만

지난 1973년 시로 승격한 이래 공

무원불자회는 구성되지 못했습니

다. 그러다 2003년 3월, 뜻을 함께

하는 시청 불자 공무원 7명이 부처

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동 신행생

활의 모임을 결성하기로 원을 세워

드디어 올 6월 21일 시청 강당에서

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을 모시고

창립법회를봉행했습니다. 

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 창립을

위해 처음 발기인 7명이 모였을 때,

우리는 불자회 창립 의미를 이렇게

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. ‘공무원

이 지녀야 할 덕목과 사명은 스님

과 흡사하다’는 생각을 함께 했지

요. 가령, 국민의 세금인 예산과 물

자를 내 것처럼 아끼고 절약하는

것이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과

같이 말입니다. 불자님들, 이쯤 되

면‘공무원의 덕목과 스님의 생활’

은 비슷하지 않나요? 원칙의 준수,

청렴과 검소, 그리고 근면해 잘 배

우고 널리 베푸는 스님. 결국 바른

생활을 해 나가는 점에서 스님과

다를바없다고봅니다. 

창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적

지 않았습니다. 회원들의 신행생활

수준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차

이가 있었습니다. 부처님오신날에

등달러그날만유일하게절에찾아

가는 분, 포대화상을 보고‘금복주

닮은 분을 왜 절에 모셔 놓았을까’

늘 궁금해 하던 분 등 정도의 차이

가 달랐지만 대부분이 불교의‘불’

자도모르는회원들이었습니다. 

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. 우리

불자회원들은 얼마나 변했을까요?

이제는 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. <

천수경>을 하면서 목탁도 쳐 보았

지요. 향과 촛불을 켜는 의미도 압

니다.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금복주

가 포대화상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

다. 성도일에는 철야기도도 해보았

습니다. 찬불가도 부를 줄 압니다.

이러한 공부들이 전부는 아니지만

부처님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고 발

을 들여놓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

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발전은 안

양지장선원 불교대학을 운영하고

계시는 현호 주지 스님의 도움이

컸습니다. 불자회 회원 46명 중 36

명이 단체로 불교대학에 입학하여

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

난 6월23일부터 일주일에 하루 수

요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씩 기초

교리를배우고있습니다.

공부시간에 회원들의 눈망울은

늘 초롱초롱합니다. 출석률 95%.

환상적이지요. 이기운을계속밀어

부처 견성의 경지까지 가기를 서원

해봅니다. ■전영순(기초교리반총무)

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

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이 올 6월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야간 기초교리 특

별반입학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. 

“공무원 사명과 덕목 스님 생활과 비슷”

회원 대부분 불교대 입학…공부에 재미

# 이런상사와부하직원에게‘열’받는다.

송도근: 상사에게서는 업무처리 방법에서부터

취향까지 자신의 스타일만을 강요당할 때 가장

스트레스를받습니다. 부하직원들이지시업무의

중요성이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참

으로답답해스트레스를받아요.

정상현: 조그만실수도봐주지않고화부터내는

상사가 가장 힘들어요. 부하 직원의 경우, 지각이

나결근등근무태도가불량할때지적을합니다.

임완숙: 이런 상사가 제일 힘듭니다. 합리적이

고 원리원칙에 의한 일 처리가 아닌, 사사로운 권

위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

때 말입니다. 그리고 무리하게 일처리를 하고는

책임 회피할 때 가장 밉지요. 또 되도록 일을 맡

지 않으려고 부하 직원이 이리저리 핑계거리를

찾을때에도상사로서스트레스를받지요.

장영효: 사적인 일을 자주 부탁하는 상사가 힘

듭니다. 업무지시를 받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

뒤에서 투덜대는 부하 직원도 스트레스를 주는

원인입니다.

# ‘하심(下心)’과‘역지사지(易地思之)’

장영효: 모든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

다. 나는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, 이

스트레스는 어디서 온 것인지 하고 자문하면서

그 실체를 보려고 합니다. 나의 잘못은 없는지 먼

저 돌아보는 것이 불자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

는방법이아닐까합니다.

임완숙: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것이 최선입니

다.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이

필요하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때론 따로 만나 흉

금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한 방

법입니다. 부하직원의 경우, 적당한 기회를 봐서

잘못을 지적해줘야 합니다. 또 해명할 기회도 줘

야 하죠. 상사든 동료든 부하든 같은 일터에서

‘공업(共業)’의 인연으로 만났으니 서로가 소중

한존재들이기때문입니다.

정상현: 스트레스는 바로 하심과 인욕 공부의

기회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. 수행도 마찬가

지입니다. 번뇌가 있어야 수행도 잘 됩니다. 일터

에서의 스트레스를 마음공부하기 위한 바탕으로

삼으면 어떨까 합니다. 특히 동료나 부하직원의

경우, 잘못이 눈에 띄더라도 자비심으로 품어줘

야합니다. 

# 연기법을생각하라

송도근 : 일체만물의 존재원리인 연기(緣起)법

을 생각합니다. 나름대로 사유하는 방법으로 직

장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연

기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또한 독립적인 실

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 원인과 결

과가 되는 사안들이 서로 의지해 일어나는 것에

불과하지요. 때문에 참선 수행은 스트레스를 깔

끔히거둬내는데유익합니다. 

정상현: 나는 염불과 심호흡을 함으로써 스트

레스를 풉니다. 업무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다루

는 일이기에 해당자간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

습니다. 때문에 갈등과 타협이란 줄타기를 해야

합니다. 이런 업무속성상 염불은 한 편으로 쏠릴

수 있는 감정의 변화 흐름을 잡아주어 효과를 확

실히보고있습니다.

임완숙: 나는 관법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

고요히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내 상태가 지

금 어떤지 점검합니다.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

받는다고 느끼는 순간,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금

방 해답을 얻게 됩니다. 마음이 평온하면 스트레

스가설자리가없어지는거지요. 

장영효: 상사에게 꾸중을 받거나 부하직원을 질

책하고 나면, 과연 내가 잘 한 행동인가를 반성합

니다. ‘다른 방법은 없었을까, 심하게 한 것은 아

닐까’등한동안마음이어지럽게됩니다. 그럴때

마다절수행을합니다. 그러면서참회를하지요.

# 감명깊은경구에스트레스가‘확’

장영효: 부처님 법에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모

든 방법이 오롯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. 특히 <금

강경>에 나오는‘一�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

如電 應作如是觀(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

여전 응작여시관)’이라는 경구는 늘 삶의 지혜를

줍니다. ‘모두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,

모든 것이 부질없다’는 이 말씀에서 집착하는 것

의어리석음을알게되니까요.

정상현: <수능엄경>에있는다음의경구를늘새

깁니다. ‘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

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. 하지만 물 그 자

체는모양이없는것이다. 사람들은이것을잊어버

리고마치처음부터전혀배우지못했던것처럼생

각한다’. 결국 스트레스를 받더라도‘물처럼 유연

하라’는부처님의가르침으로잘넘기고있지요.

송도근 : 문수 보살이 무착 스님에게 설한‘若

人靜坐 一須臾(약인정좌일수유), 勝造恒沙七寶塔

(승조항사칠보탑), 寶塔畢境碎微塵(보탑필경쇄미

진), 一念淨心成正覺(일념정심성정각)’이란 법문

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. ‘누구나 잠

깐 참선하면 항하사 모래알 같이 많은 보탑을 쌓

는 것보다 공덕이 높다. 보탑은 끝내 무너져 티끌

이 되지만,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

다’는말씀을새기다보면, 스트레스는원래있는

것이 아니고 잠시 일다마는 파도와 같은 존재라

는것을알게되지요. 

임완숙:‘수처작주 입처개진(隨處作主 �處皆

眞)’이라는 말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. ‘이르는 곳

마다 항상 주인이 돼 행동하라’는 경구를 생각하

면,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너그럽게

쓸 수 있어요. 직장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장

내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어요. 주인

의식을 가지면,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

있게됩니다. 

그리고 인간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게

돼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지요. 그러다보면 자연

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. 말 그대로 하루하루

가‘날마다좋은날’이되지요.      

정리=김철우기자 in-gan@buddhapia.com

상대 이해하는 마음이 열쇠

“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, 수행기회로 삼는 지혜를…”

①일터, 마음닦는수행처

②직장동료∙상사∙후배, 모두를도반으로

③아직도출퇴근시간에졸고있습니까?

④하루5분수행, 인생이달라진다.

⑤스트레스, 불교에치유법多있다.

⑥술과담배그리고과식은신행의적

⑦제대로불교믿으면저절로부자된다.

⑧한달에한번집중수행필요

⑨틈틈이읽는불서, 인생을풍요롭게

⑩인터넷은신행정보의보고

송도근건설교통부불자회장

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

정상현춘천시청도반회장

장영효MBC 불교연구회장

‘이기느냐, 아님 지느냐?’직장인들의 불청객‘스트레스’. 업무환경의 지속적인 변화,

여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. 직장인들이 일과 인간관계에서 겪는 마음고생이

이만저만이 아니다. 상사에게는‘깨지고’, 부하한테는‘치이고’. 자의반 타의반 스트레스

를 달고 사는 셈이다. 

직장인들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술과 유흥으로만 풀어야 할까. 아니다. 지혜로운 일

터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. 

신행경력 20년 이상 된‘베테랑 일터불자’4명에게 그 해소비법을 들었다. 일터에서 어

떤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지,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지상좌담으로 엮는다. 

●송도근(58∙건설교통부 불자회장)

●임완숙(58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)

●정상현(56∙춘천시청 도반회장)

●장영효(55∙MBC 불교연구회장)

지상좌담 참가자

서기 2004년 8월 11일 수요일 55www.buddhanews.com제 486 호

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『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』발간

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,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,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

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,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, 생활의 지혜,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,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,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.

■ 구입 안내

- 구성 : 상권 2003년 1월(402호) ~ 6월(427호)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

하권 2003년 7월(428호) ~ 12월(453호)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

- 판형 : 신문원형 그대로 (40cm×55cm)

- 절차 : 신청 → 입금확인 → 발송

- 가격 : 상하권 총 80,000원

- 입금계좌(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)

국민 245-25-0001-461Ⅰ농협 053-01-236053Ⅰ우체국 010041-01-010042

■ 주문 및 문의

- 전화 ((0022))773377--00009900((直直)) ((0022))773377--88888811((代代))Ⅰ팩스 ((0022))773377--00669977

- e-mail : sclee@buddhapia.com 

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

■ 지난 호 구입가격은 6600,,000000원원((발발송송비비무무료료))입니다. 

지난호는 1998년도, 2000년도, 2001년도,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. 

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


